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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dentify the correlations among academic stress and adjustment at uni-
versity life in university students. Methods: A total of 489 subjects aged 17 and 36 were selected through convenient 
sampling. Data were collected with a self reported questionnaire from September 2 to November 30, 2015.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WIN. Results: There were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djust-
ment at university life. Academic stres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grade, economic status, 
health status major department of study, drinking and smoking. Adjustment at university life were significantly differ-
ent according to gender, economic status, health status. 25.4% of variance in adjustment at university life were 
explained by academic stress, major department of study, health status. Conclusion: The finding of this study may 
be useful in understanding the academic stress ex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and developing more specific pro-
grams on adjustment at universit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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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 사회에서 부모들의 관심은 내 자녀가 다른 사람보다 능

력이 출중해 좋은 직업을 얻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해서 

양육의 중점 또한, 자녀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중점을 두

기보다는 공부와 출세에 중점을 둔 전문 고등교육에 중점을 두

고 있다. 부모의 전문 고등교육에의 열정과 정성은 자녀의 사회

적 지위 결정과 유지뿐 아니라, 신분 상승 및 이동의 안정적 통

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1].

통계청 교육통계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생 중 고등교

육기관에 진학한 학생의 비율은 1970년대 진학률이 26.9%에

서 꾸준히 상승하여 2005년 73.4%를 넘어서면서 2014년 70.9%

를 나타내고 있다[2]. 대학 진학률이 높은 이유는 학생들도 전

문 고등교육이 자신의 미래 직업, 미래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

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대학을 꼭 가야 한다고 생각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고, 취업에 유리하기 때

문에 대학을 진학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3,4]. 통계 자료

에서 보듯이, 대학교육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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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리라는 인식은 변함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대학진학률

이 낮은 1970년대 이전에는 전문 고등교육이 미래직업과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2014년 현재 70.9%가 넘는 대부

분의 고등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에서는 고등 교육이 미

래 직업을 보장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5]. 

학생의 소질, 적성을 고려한 대학 및 전공 학과에 대한 탐색

과 자기 이해 및 가치관,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대학 

진학을 했을 때, 미래의 삶도 안정적일 것이다[6]. 그러나 대부

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대한 확실한 정보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없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도 못

한 채, 수능점수에 따라 대학 및 학과를 지원하고, 자신이 원하

는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7]. 이

러한 선택은 학생들이 적성에 안맞아 고등교육을 중도에 포기

하게 하거나, 자신의 적성과 자질을 대학시절에 완성하지 못하

게 하는 요인이 된다[6]. 

현 사회는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치열한 경쟁사회로 돌

입되고 있어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한 스펙(spec) 실적을 압박

적으로 요구받게 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스트

레스는 물론,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이 가중되어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런 사회적 환경은 대학생들에게 스트

레스로 작용하여 심리적인 우울, 자살, 자신감 저하, 열등감, 범

죄행위, 성적 저하 등 적응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8]. 또한, 스

트레스는 학생들의 심신의 발달을 저해하여 우울증이나 대인

기피 등과 같은 반사회적 증상을 유발하고, 무력감 및 무가치감

을 가지는 정서장애, 성적 저하, 학교에서의 부적응은 물론 사

회 부적응자를 양산할 우려가 높다[9,10].

이에 본 연구자는 대학생들이 겪는 스트레스 정도가 어느 정

도이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성을 

파악하며,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인자를 확인하는 것이 

학생들의 미래 방향을 조언하고 중재방안을 만드는데 필요하

다고 생각했다.

현재까지 연구된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에 대

한 선행연구는 국내 ․ 외적으로 일부 대상자와 지역에 국한되어 

시행되었고[9-12], 계열과 지역을 분배한 표집방법으로 시행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지역과 계열을 분배한 표집방

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좀 더 모집단적인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는 연구라 생각된다. 예전에는 학교생활 적응을 학업

성취로 보았지만, 학업성취는 물론이고 사회적 적응, 대인관계 

적응, 대학에서의 만족도 등 다양한 측면을 통해 적응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 적응이란 대학생들이 대학이

라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는 반응을 의미

하며 대학 내 물리적, 인적 환경과 개인이 지닌 특성 간의 상호

작용 결과를 의미한다[13].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느끼

는 스트레스를 총합하여 다차원적인 대학생활에의 적응을 확

인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함으로 학생들의 스트레스 정도와 적

응정도를 신뢰성있게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한국 대학

생을 이해하고 정신건강 정도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

각된다.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련성과 차

이를 확인하는 것은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현 시

점에서 향후 학교생활 적응을 잘해서 미래 직업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

며,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전략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알고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

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차이를 비교한다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학업 스트레스 수준을 알고 학

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북, 충남, 강원, 

전남, 대구, 부산, 서울 33개교에 재학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계, 공대계열, 자연계열, 인문사회계열별로 구분하여 참여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

수준(⍺)=.05, 효과크기인 .25, 검정력(1-β)은 .95로 설정하고 

산출한 결과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400명이었다. 본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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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편의표집 방법에 의해 500명에게 설

문지를 돌려 수거하였으며, 수거된 설문지 491부(98.2%) 중 응

답이 불충분한 2명(0.4%)을 제외한 총 489명(97.8%)을 연구대

상자로 선정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된 연령, 성별, 학년, 학과 계열, 종교, 경제상태, 건강

상태, 부모의 맞벌이, 형제 서열, 음주, 흡연에 대한 인구사회학

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2) 학업 스트레스

Compas 등[14]이 개발하고, Oh와 Cheon[15]이 수정한 75

문항을 42문항으로 수정 ․ 보완하고 대학생에게 맞게 수정한 

Lee[1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성적 스트레스(7문

항), 시험 스트레스(8문항), 수업 스트레스(11문항), 공부 스트

레스(9문항), 진로 스트레스(7문항)의 5개 하위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

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최저 42점에서 최고 21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Lee[16]의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의 값 Cronbach's 

⍺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5였다.

3) 학교생활 적응

학교생활 적응 척도는 Kim[17]이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통해 수정 ․ 보완하여 구성한 총 27문항의 도구로 교수관계(6문

항), 교우관계(8문항), 학교수업(6문항), 학교규칙(7문항)의 4개

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최저 27점에서 

최고 135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 수

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Kim[17]의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의 

값 Cronbach's ⍺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5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9월 2일부터 11월 30일까

지이었다. 자료수집은 연구자와 훈련된 보조 연구자가 직접 기

관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에 대한 프로

토콜 교육을 받은 연구보조원이 설문지를 배부하고 대상자가 

스스로 기록하게 한 후 직접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500부 배부

하여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

로 489부(97.8%)를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비연속변수는 빈도와 백분율

을, 연속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간의 차이검정은 x2 test, t-test 및 ANOVA를 시행하

였고, 유의한 효과에 대해서는 Scheffé test 사후 검정으로 사후 

분석하였다. 대상자 변수간의 관계를 검정하기 위해 피어슨 상

관관계(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고, 학교생활 적응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을 선별하기 위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는 안동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의 승인을 받았다(IRB No. 1040191-201508-HR-003-01).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설문지 수집, 

연구 진행방법과 절차, 연구를 통해 얻게 되는 혜택과 협조 사

항에 대해 정보제공과 동의를 먼저 구하고 시작하였다. 아울러 

연구의 참여는 자발적이며, 연구 도중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

고 수집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임을 설명하고 서면동의

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21세이었으며, 여학생 294

명(60.2%), 남학생 195명(39.8%)으로 구성되었으며, 학년은 저

학년 437명(89.3), 고학년 52명(10.7%)으로 나타났다. 학생들

의 경제적 상태는 대부분이(72.3%) 중간이라고 답했으며, 건강

상태도 중간 이상으로 좋다는 응답이 467명(95.5%)로 나타났

다. 종교는 있다는 응답자(37.6%)보다 없다는 응답자(62.4%)가 

많았으며, 전공은 간호학과 203명(41.3%), 인문사회계열 139명

(28.5%), 자연계열 94명(19.3%), 공학계열 53명(10.9%)이었다. 

부모의 맞벌이 여부는 한다 341명(69.8%)으로 우세하였고 음



주는 한다와 안한다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흡연은 안한다

는 학생이 427명(87.3%)으로 더 많았다(Table 1). 

2.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112.81점으로 

5점 만점에 2.70점으로 나타났고, 학교생활 적응도 평균 90.40

점으로 5점 만점에 3.18점인 것으로 응답되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

생활 적응 정도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학업 스트레스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항목은 성(t=-4.42, p<.001), 학년(t=2.85, p=.005), 

경제상태(F=11.15, p<.001), 건강상태(F=10.75, p<.001) 전

공(F=6.89, p<.001), 음주(t=-2.07, p=.039) 및 흡연(t=-2.40, 

p=.017)이었으며, 학교생활 적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

은 성(t=3.31, p<.001), 경제상태(F=3.36, p=.036), 건강상태

(F=7.82, p<.001)이었다(Table 3).

유의한 항목의 사후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학업 스트레스는 

여자, 저학년이 더 높았고,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타 전공보다 간호학과 학생일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음주와 흡연을 안하는 학생이 더 학업 스트

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 적응은 남학생, 경제상태와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지할수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4.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상관

관계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두 

변수 간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7, p< 

.001). 즉,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변인을 규

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학업 스트레스, 전공, 건

강상태가 유의한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 Adj. R2 

은 25.4%였다(Table 5).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업 스

트레스(β=-.48, p<.001)와 전공(β=-.20, p<.001)이었고, 건강

상태(β=-.10, p=.022) 순이었다. 

논 의

대부분의 대학생은 좋은 직장 취업이라는 목적으로 대학에 

입학한 후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 학점을 향상시키는데 몰두하

기에 학업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밖에 없고 이는 학교생활 적응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N=489)

Characteristics Variables n (%) or M±SD

Age (year) (Range: 17~36) 20.21±0.16

Gender Male
Female

195 (39.8)
294 (60.2)

Grade 1~2 grade
3~4 grade

437 (89.3)
 52 (10.7)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er

 74 (15.2)
354 (72.3)
 61 (12.5)

Health status Good
Average
Bad

263 (53.7)
204 (41.8)
22 (4.5)

Religion 
Catholic
Buddhism
Protestantism
None

48 (9.7)
 81 (16.6)
 55 (11.3)
305 (62.4)

Major 
department of 
study

Nursing course
Humanities, 

social course
Natural course
Engineering course

203 (41.3)
139 (28.5)

 94 (19.3)
 53 (10.9)

Parent's
working together 

Yes
No

341 (69.8)
148 (30.2)

Drinking Yes
No

247 (50.5)
242 (49.5)

Smoking Yes
No

 62 (12.7)
427 (87.3)

Table 2. Scores of Academic Stress and Adjustment at Uni-
versity Life

Variables Range (score) Mean (score) SD

Academic stress 42~210 (1~5) 112.81 (2.70) 21.78

Adjustment at 
university life 

27~135 (1~5) 90.40 (3.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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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Academic Stress and Adjustment at University Life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489)

Characteristics Subcategories
Academic stress Adjustment at university life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Female

107.44±24.19
116.40±19.27

 -4.42 (＜.001) 92.43±12.23
88.99±8.99

 3.31 (＜.001)

Grade 1~2 grade
3~4 grade

113.91±21.47
104.75±22.91

 2.85 (.005) 90.10±10.37
92.31±11.52

 -1.43 (.155)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er

102.01±23.92
113.88±21.28
118.96±18.83

11.15 (＜.001) 93.44±11.83b

89.96±10.14a

89.45±11.12

 3.36 (.036)

Health status† Good
Average
Bad

108.59±1.52ab

117.35±18.14a

121.00±16.44b

10.75 (＜.001) 92.09±10.85b

88.52±9.73a

86.75±10.49

 7.82 (＜.001)

Religion Catholic
Buddhism
Protestantism
None

113.11±22.70
112.00±21.41
110.73±18.69
113.71±22.13

 1.37 (.242) 91.32±10.59
91.31±9.80
92.80±11.74
89.51±10.48

 1.48 (.207)

Major department of 
study†

Nursing course
Humanities, social course
Natural course
Engineering course

119.54±19.21ab

112.24±22.75b

112.24±22.76b

106.72±15.83a

 6.89 (＜.001) 91.15±8.74
88.85±11.74
89.89±10.51
87.80±10.71

 1.85 (.077)

Rank between
 brothers

First born
Middle born
Last born
Single

113.63±22.91
109.95±23.37
112.62±19.94
116.64±17.48

 1.29 (.273) 90.35±9.70
89.97±11.59
90.58±11.12
89.52±10.17

 1.15 (.335)

Parent's working 
together

Yes
No

112.01±21.70
114.51±21.58

 -1.11 (.267) 91.00±10.69
89.25±10.10

 1.61 (.109)

Drinking Yes
No

110.83±21.76
115.03±21.65

 -2.07 (.039) 90.58±10.43
90.05±10.59

 0.54 (.587)

Smoking Yes
No

106.70±24.89
113.85±21.14

 -2.40 (.017) 92.61±13.17
89.99±10.01

 1.49 (.142)

†Scheffé́ test.

Table 4. Correlation among Academic Stress and Adjust-
ment at University Life

 Variables Academic stress
Adjustment at 
university life 

Academic stress 1

Adjustment at 
university life 

-.47 (＜.001) 1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의 평균 점수는 112.81점으

로 Lee[16]가 제시한 도구의 대학생 수준별 집단 구분시, 상위 

30%인 고위험 스트레스 집단(103~199점) 점수에 해당되어 학

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같은 도

구는 아니지만, 한국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를 조사한 Sung

과 Chang[18]이 제시한 한국 대학생들이 학업, 장래, 경제문제 

등의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한다는 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결과로 볼 때, 한국 대학생들은 고위험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이고 심리적인 부적응 결과가 초래될 수 있

으므로[10,19], 사회 및 국가차원에서 대학생들이 심리적으로 

학업에 충실하고 심리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

성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대학생

들을 위한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소 운영 등의 정서적 배려가 요

구된다. 본 연구대상자는 학업 스트레스도 높았지만 학교생활 

적응도도 중간점수 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한국 대학

생이 대체로 높은 학업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 적응

도가 낮지 않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학업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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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Table 5. Factors Influencing the Adjustment at University Life of Subjects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23.42 4.32 28.59 ＜.001

Academic stress -0.23 0.02 -.48 -10.74 ＜.001

Grade 1.14 1.44 .03 0.79 .429

Health status -1.83 0.80 -.10 -2.29 .022

Economic status -0.44 0.92 -.02 -0.48 .631

Major department of study -0.98 0.22 -.20 -4.47 ＜.001

Drinking 0.76 0.90 .04 0.85 .396

Smoking -1.32 1.33 -.43 -0.99 .322

Adj. R2=.25, F=22.01, p＜.001

차이를 나타낸 것은 여자, 저학년,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간호학과 학생일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여자대학생이 남학생 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는 

것은 Sung과 Chang[18], Cha[20], Im[21]의 연구를 지지하였

다. 여자대학생이 학업 스트레스가 큰 이유는 여학생이 신체

적, 정신적, 신경 감각적 면에서 스트레스 자각정도가 높고 예

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18] 스트레스 경험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21] 생각된다. 저학년일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다는 

결과는 Jang 등[22]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이는 시험, 공부, 수

업, 성적, 진로 등 학업생활에 익숙한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이 

학교생활에 아직 미숙한 상태이고 적응해 나가야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과 연관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경제수준이 낮고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것은 경제

수준이 낮으면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대학생활과 

병행해야 하므로 학업과 관련된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없고[10], 

건강상태 역시 나쁘면 시험, 공부, 수업, 성적, 진로 등 학업에 

충실할 수 없으므로 학업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가 타 전공보다 간호학과 학생

일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것은 간호학과 학생들이 

타 전공에 비해 임상실습과 수업에 대한 부담을 가지므로 스트

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20]을 의미한다. 이는 간호학이 

임상실습을 병행하며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서비스 직업이라

는 환경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정서 스트레스를 유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를 완화화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생들의 성숙된 인격과 

자아실현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학교에서는 간호

학생들의 인격과 자아실현 등의 능력이 배양 및 향상되도록 교

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등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학생 뿐 아

니라, 본 연구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가 높았던 만큼, 대학생

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완충시키기 위해 Lee[23]가 제시한 자아

존중감, 자기효능감 등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음주와 

흡연을 안하는 학생이 더 학업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것은 

2016년 4월 청년실업률이 11.9%[24]인 한국사회에서 생활하

며 높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한국 대학생들이 주로 운동, 

흡연과 음주, 잠, 대화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할 때[18], 본 연구대상자들은 

학업 스트레스를 음주와 흡연으로도 해소하지 못하면 학업 

스트레스를 풀 가능성도 낮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주와 

흡연이 스트레스를 높인다는 일부 선행연구[18]가 있어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본 결과 의미의 정확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본 연구대상자 조사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높게 보

고된 만큼,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증상을 완화 및 관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다양한 인지-행동적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학교생활 적응은 남학생, 경

제상태와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지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고 경제수준이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는 Kang[12]과 

Kwon[13]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적극적이고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앞장서는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고 대인관계가 좋으며[25], 내적통제위가 높은 것

[21]과 관련있고 남자가 학교환경에 적응하는데 여자보다 더 

낫다는 선행연구[16]를 지지한다. 또한, 경제적 상태가 좋으면 

영양 공급에 여유가 있어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높고[26],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도 가질 수 있으므

로 학교생활 적응도도 높을 것으로 유추된다. 건강상태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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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이므로 적극적으로 

건강행위를 잘하고, 건강에 대한 여러 행동들을 스스로 긍정적

으로 지배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교생활에 적응

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20] 생각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

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학업 스트레스가 

높으면 학업태도 및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이라는 선행연구

[10,12]를 지지하였다. 이는 학업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학교생

활에서 적절하고 조화있는 행동을 하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본인의 만족도도 향상하여 교육과정에서 학습자로서 능

동적인 참여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대학생 대부분은 

학업성취가 직업의 성취와 사회경제적인 안정상태와 직결하

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학업성취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소지가 많고[27], 이는 학업태도 및 학교생활 적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학교생활 적

응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없이 학업에 정진

할 수 있도록 장학금과 같은 국가, 사회적인 경제적 지원이 확

대되어야 할 것이며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유지, 증진시킬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활용 기회 확대[10],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시

키기 위한 인지적, 정서적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해 부정

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으로 변화,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의 지략있는 대처능력을 향상시킴이 요구된다.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업 스트레스이

었고 전공, 건강상태 순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25.4%였

다. 이로써, 시험, 공부, 수업, 성적, 진로 등의 학업생활이 취업

과 안정된 미래생활이라고 연결짓는 한국 대학생들의 학업 스

트레스 지수가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 대학생이 진로, 장래 등으로 어려움을 가지

고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18]이 높음을 확인하게 하

였다. 따라서, 한국 대학생들이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학

업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즉, 학생 스

스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해야 하며,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체육시설과 같은 체력증진환경 조

성 및 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으로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

를 완화시킬 수 있게 하고[10],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 증진시켜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 국가적인 

정책과 지지가 요구된다. 또한,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긍

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조절

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11]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

시킬 수 있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인식 변화 프로그램 등의 

개발과 적응이 요구된다. 

결 론  및  제 언

한국 대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만큼, 학교생활 적응

도도 중간 점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변수간의 상관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도 학교생활 적응, 전공, 건강상태와 경제상태 순이었

으며,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 스트레

스, 전공, 건강상태인 것이 입증되었다. 즉, 한국 대학생은 좋은 

직장취업을 위해 대학교를 진학하고 있는 만큼, 적성보다는 취

업에 유리한 학과를 선택하고 취업 스펙을 쌓기 위해 성적을 높

이고 학점을 잘 받아야 한다는 강박증에 빠져 학업 스트레스가 

높고 이는 학교생활적응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

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학교차원에서의 교육적, 환경적 지지체계

가 요구되며, 사회 및 국가적 차원에서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 마련과 정책적 지원, 그리고 학생 및 부모의 대학

교육에 대한 출세와 신분상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긍정적

이고도 인성적인 변환 등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대학생들의 학

업 스트레스가 완화될 것이고 이는 대학생활에의 적응도도 높

일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변수는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학습활동

에의 적응성에 관점을 둔 연구이므로 대상자의 정서적, 지적활

동에의 흥미와 관심 적응도 등 다차원적 대학생활 적응도를 확

인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총체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학업성취와의 상

관성, 인지적-정서적 학교생활적응 대처방식에 대한 인과적 경

로 검증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변수

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결과에 유의한 변수를 포함해 

다양한 변수 추가연구와 다양한 대상자 확보를 통해 설명력을 

규명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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